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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 촉구
교토의정서 후속으로 2009년까지 합의 요구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유럽연합(EU)이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새 기후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월2일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경고한 IPCC의 

기후보고서에 대한 성명에서 새로운 포괄적인 국제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EU는 새 기후변화 협약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2% 줄일 것을 요구하는 교토의

정서의 후속협정으로도 필요하다면서 2009년까지 새 협약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캠페인을 주도하기 위해 EU는 곧 자동차기업들에게 배출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환경법규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기업들에게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당 

120ｇ으로 의무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 법규는 대형 자동차 

생산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집행위 내부에서도 귄터 페어호이겐 산업담당 집행위원 등이 

제동을 걸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디마스 집행위원은 폐기물의 불법 선적을 포함해 심각한 환경법규 위반 사례들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자는 법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EU는 1월 에너지 공동전략을 발표하면서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들

이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EU 혼자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

지 모든 자동차에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을 최소한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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